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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능히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또렷이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떤 물건인

고?”

불기 2551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31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 5백여 사부대중

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이 몸뚱어

리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어떤 놈인가?’를

묻는 것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스님

은“100일 후 해제 때는 분명히 보고 들을

줄 아는 이‘한 물건’에 대해 대답하는 대

중이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다시는 이 주

지가 법석에 올라 이런 질문을 못하도록

해달라”고당부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고?

이 날은 수좌 출신의 명진 스님이 봉은

사주지로부임한뒤중창불사1000일기도

정진에 들어간 지 178일째 되는 날. 그동안

봉은사는 서울 강북의 조계사와 어깨를 나

란히 하면서 강남의 불교문화포교에 선도

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선종 수(首)사찰’

이란 이름에 걸맞는 선풍(禪風)을 드날리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진 스님

이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사찰 수행풍토가

크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석 달간 열린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의

‘간화정로(看話正路) - 간화선을 말한다’

주제의참선법회에연인원4000여명이동

참하는 등 선(禪)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에서 첫 하안거

를맞는명진스님이‘이뭣고화두’를주제

로 결제법문을 하면서 더욱 정진의 고삐를

당길전망이다.

특히 이날 하안거 결제법회가 끝난 후

봉은사의 고요한 경내에 자리 잡은 봉은선

원에서는 선감(禪監) 성묵(조계종 중앙종

회의원) 스님과 선원 대중들이 현판식을

갖고 하안거 결제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봉은사에 시민선원에 문을 연 것은 지난

2003년 11월, 지난 해 10월에는 시민선원

을 확대한 수련원이 문을 열었지만‘봉은

선원’이란 명칭아래 좀 더 체계적인 재가

선원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부

부터다.

결제 첫날을 맞은 봉은선원은 새로 방부

를들이는몇몇불자들로활기를띠고있었

다. 며칠동안6명의불자가새로입방을신

청해서 결제 대중은 모두 58명이 되었다.

대부분의대중은이미몇달간의정진을이

어온불자들이기에, 이날방부를들인회원

들은선감실에서면접을해야했다.

“거사님, 법명은무엇인지요?”

“무여(60)라고합니다.”

“거사님, 들고계신화두는있습니까?”

“아직마땅한화두가없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니, 오늘은

특별히 주지스님이 직접 화두 간택(簡擇)을

하시도록따로시간을잡도록하겠습니다.”

하심과 묵언∙화합‘명심’

선감 스님은 새로 방부를 들인 한 거사

를 면담하면서 봉은선원의 청규(淸規)도

자세히 일러준다. “하심과 묵언을 원칙으

로 하며 큰방에 단 한명이라도 정진중이면

복도나 각 방에서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

다. 소임자스님 외에는 타인의 장ㆍ단점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화

합임을명심해주십시오.”

신입 회원들이 면담을 끝내고 옷을 법복

으로 갈아입은 후 선방으로 들어가자, 어

느덧 시간은 오후 1시. 선방에는 결제 대중

이 모두 참석, 선감 스님의 주재 하에 용상

방(�象榜: 절에서 불사 또는 안거 시에 각

자의 맡은 일을 써서 붙이는 안내문)을 짜

기 시작했다. 회주 종범 스님, 주지 겸 선원

장 명진 스님, 선감 성묵 스님 이하 청중(淸

衆) 법원(60) 거사 등 재가 대중의 소임도

자발적으로 정해졌다. 성묵 스님은“안거

가 끝날 때까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자

는 목적에서 만드는 용상방은 중국에서 백

장(百丈) 스님이 처음 실시했고, 우리나라

에는선종이들어오면서함께전래되었다”

면서, 선원 청소나 잡초 뽑기와 같은 울력

도모두수행의연장임을강조했다.

용상방을 짠 후 잠시 휴식 시간에 신입

수행자들은 구참 선배들과 함께 장려자각

선사의 <좌선의(坐禪儀)>를 함께 되새겨

본다.

도반끼리 격려하며 정진

“그대는 온갖 반연(攀緣)을 놓아버리고

모든 일을 쉬어버려서, 몸과 마음을 한결

같이 하고 움직이고 머무름에 끊어짐(間

斷)이 없게 하라…몸의 자세를 잡고 호흡

을 고른 다음에는 배와 배꼽을 느긋하게

하여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말되, 생각

(망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릴 것이니, 알

아차리면 바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오

래오래 반연을 잊고 닦아 나가면 저절로

한덩어리를이룰것이다.”

좌선 시 앉는 법, 호흡법 등은 익히 알고

있던 터이지만, ‘좌선의 요긴한 비결’이란

대목에서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더욱 정진

의자세를가다듬는다.

법수선원, 황대선원, 해동선원 등에서

수행했던 참선 경력 40 여년의 광덕행(84

ㆍ강남구 대치동) 보살은 후배들의 사소

한 질문에도 정성껏 대답하며 정진을 격

려한다. 

길상사 시민선방 등에서 정진해 온 덕산

(76ㆍ양천구 목동) 거사는 오후 2~4시 정

진 시간에 죽비를 쳐주는 소임을 맡기도

하는 등 구참 수행자들은 말없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성묵 스님은“도심 속의 고요한 숲속에

서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는

선방을 갖추고 정진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

이다. 나 자신도 신도들과 함께 정진하면

서 포교(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소

임)하니 더욱 힘이 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격려를당부했다. (02)3218-4827

김성우객원기자

서울봉은사주지명진스님(좌), 용상방을작성하는결제대중들. 

용성 스님 (4)

용성스님,무슨물건이이렇게왔는고?

창수수좌,이러한물건이이렇게왔습니다

용성스님,그렇다. 그렇다.

창수(昌洙) 수좌가 망월사에서 용

성 조실께 삼배를 드리고 꿇어앉자

마자, 용성스님이물었다.

“십마물(什 物) 임마래(恁 來)

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하

는물음이다.

이에 창수 수좌는 주먹을 불쑥 내

밀며아뢰었다.

“임마물(恁 物)이 여시래(如是

來)니다.”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는대답이다.

용성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시여시(如是如是)니라.”

‘그렇다 그

렇다’하는 긍

정의표현이다.

잠시 후, 용

성 스님은 붓을

당겨 창수 수좌

에게 인곡당(仁

谷堂)이라는 법호와 함께 ‘인곡당

창수 장실에 보임(示 仁谷堂昌洙 丈

室)’이란 전법게를 일필휘지(一筆揮

之)로써내렸다.

“어진 마음이 천지를 감싸안으니

(人心抱天地)/ 깊은 골짜기 또한 밝고

밝도다(玄谷又明明)/ 온갖 조화가 이

에서 일어나니(造化從斯起)/ 영원토

록생멸하지않도다(亘古�生滅).”

인곡(1895�1961년)  스님은 23세

에 사교입선(捨敎入禪)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자(無字) 화두와 씨름

한지9년만에용성스님의인가를받

고입실제자(入室弟子)가된것이다.

위 문답에서 용성 스님이“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한 질문은

육조혜능 스님이 남악회양 스님에

게던진공안과같다. 

이 질문에 회양 스님은“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여 인가를 받았고, 인곡 스

님은“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

다”라고답하여인가를받았다. 

회양 스님과 인곡 스님의 대답은

서로 다름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은

까닭은무엇일까. 

‘이 뭣고?’화두의 대상인‘한 물

건(一物)’은 시간과 공간, 생과 사를

초월한‘그 무엇(거시기)’이기에 뭐

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맞지 않지만,

이름 붙이지 않고 쓴다(作用)면 또한

‘거시기’아닌적이없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고 듣고 쓰

는 그 모든 것이‘거시기’이지만,

깨닫지 못

한 이에게

는‘그 무

엇’이라고

말해도 맞

지 않는 것

이다.

모기 주둥이처럼 공안에 들이대

는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한 물건’

에 대한 용성 스님의 법문을 가슴 깊

이새기며있는힘껏참구해보자.

“이 물건은 육근(�根)으로 이뤄

진(構造) 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이 항상 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상관 없이 항상 있으며, 공(空)

하고 공하지 않은 것에 상관 없이 항

상 있다. 허공은 없어져도 이 물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밝은 것은 무량한

일월로도 비준할 수 없고, 검은 것은

칠통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참으로

크도다. 천지세계와 허공을 다 삼켜

도 삼킨 곳이 없다. 참으로 작은 것

이다. 가는 티끌에 들어갔으되, 그

티끌 속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단지 의심하여

불지어다.”(수심정로)

김성우객원기자

도심 선원에 재가‘수행붐’일으킨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010-6230-2113∙☎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무비 스님‘서장’대강좌 =조계종 중앙

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은 6월 20일

~2008년 3월 19일, 매월 셋째 수 저녁 7

시~9시 30분(총 10회) ‘무비 큰스님의 <

서장(書�)> 대강좌’를연다. 

(02)2011-1735

●‘좌선의’강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6월 13일~9월 19일매주수요일저녁 7시

30분~9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좌선

의(坐禪儀) 강의’를진행한다. 

(02)511-6070

●우소다나사야도초청집중수행=강릉인

월사 담마선원은 우 소다나 사야도(미얀마

마하시 수행센터)의 지도 아래 6월 23~29

일위빠사나집중수행을갖는다. 새벽4시부

터 밤 9시까지 좌선, 행선, 일상관찰수행과

면담등으로진행. (033)644-1686

●아나빠나삿띠 집중수행 =남양주시 봉인

사는 6월 14~18일 4박5일간 김열권 법사

지도로‘위빠사나 및 아나빠나삿띠(부처님

호흡법) 집중수행’을실시한다. 

(031)574-5585

수 행 게 시 판

화두의대상인‘한물건(一物)’은

시공과 생사를 초월한‘그 무엇’

“이 무슨 물건인고, 의심해 보라”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하안거 결제 맞아 정진‘고삐’

동산불교대학 사찰음식학과장 정산 합장

인사동 본점 02)735-0312 / 경기 고양점 031)96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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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강화도 전등사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화 032)937-0025, 0125 / 팩스 032)937-5450

일정

모집요강

계좌번호

기 간

7월 2일 ~ 7월 5일(3박 4일)

7월 9일 ~ 7월 12일(3박 4일)

7월 16일 ~ 7월 19일(3박 4일)

7월 23일 ~ 7월 26일(3박 4일)

7월 30일 ~ 8월 2일(3박 4일)

8월 6일 ~ 8월 9일(3박 4일)

8월 13일 ~ 8월 16일(3박 4일)

모집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대 상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일반인

중고생

일반인

일반인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전통예절 및 다도

한지공예

서각 및 인경

단청

전통예절 다도/ 단청

생태교실

천연염색

비 용

15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15만원

15만원

20만원

차

1

2

3

4

5

6

7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 안에 자리 잡은 현존 最古 사찰 전등사는 항몽의 성지이며 병인양요

당시는 프랑스 군과 격전을 벌인 호국 근본도량입니다.

이렇듯 유서 깊은 전등사에서 2007년도 여름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수행을 겸하는 뜻 깊은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촌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는 야생초인

신선한 야채와 산나물을 사용하여

식도락을 찾는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sanchon.com

1.모집 시기 : 2007년 6월 4일 ~ 각 프로그램 전
2.모집 인원 : 각 20명 (선착순)

3.모집 기준 : 전화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은 예약이 되는 것이며 아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입금 순서로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4.입금 시 유의 사항 : 입금할 때는 참가 기수와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고 전화를 바랍니다.

5.불참 시에는 각 차수 프로그램 일정 일주일 전까지 전화를 주시면 환불해 드리고, 6일 전 부터는
보시금으로 접수됩니다.

6.자원봉사자 모집 : 각 차별 5명 모집

농협 171845-51-006378 (예금주 : 전등사)


